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11.14 

현대공업, 3 분기 매출액 353 억… 전년比 4%↑ 

▶ 영업손실 1억 7천만 원, 지난해 3분기 대비 적자폭 축소 

▶ 업황 불황 이겨내고 국내시장 지속 선전 中 

 

<2019-11-14>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53억 원, 영업손실 1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3.9% 상승했고, 적자폭은 크게 줄었다. 전방산업 부진 여파 속에, 30% 가량 

줄어든 중국 북경 법인의 판매 감소가 이익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는 고무적이다. 실제 국내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대비 

9.3% 가량 상승하며 외형성장을 달성했으며, 팰리세이드, G90 등 인기 차종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분기부터 G80 판매가 시작되며 내수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프리미엄 차종 및 소형 SUV에 대한 수주 물량이 확보된 상태로, 신차 

효과까지 더해져 향후 내수 판매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공업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최대 출자자로 나선 상태로, 

또 다른 형태의 신성장동력이 발굴이 기대되고 있다. 전통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후속 사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자료문의 

현대공업   임현재 차장   (052-278-1848)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 


